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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회 순례 

 

우리 인도 수녀 일곱 명은 코로나 제한으로 2년을 기다린 끝에 2022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수녀회 순례를 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독일과 벨기에의 우리 뿌리를 방문함으로써 성녀 쥴리와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님, 마리아 익나시아 수녀님이 당시에 살아갔던 현실 안에서 우리의 카리스마와 

정신을 체험할 쇄신의 기회에 대해 수녀회와 관구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엠마우스 공동체에서의 따뜻한 환대와 숙박을 누렸던 첫 순례 그룹이었습니다. 훼히타와 

뮬하우젠의 이전 관구 본원과 네덜란드 수녀님들을 방문했던 일과 코스펠드의 특별한 순간들은 사명에 

임한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영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나뮤르 방문과 코스펠드 유산 전시관의 상세한 연구, 

코스펠드 십자가와 함께 했던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파견되는 곳마다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육화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독일에서 새로운 정신으로 활력을 얻은 우리는 기쁨게 메리 크리스틴 수녀님과 로마 모원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국제성과 상호문화성에 충실한 수녀님들은 차례대로 중요한 지역과 거룩한 장소, 특히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가 죽을때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곳으로 우리를 동반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순교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실어주어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자리잡아 인도에서 생생한 신앙으로 현재의 도전에 맞닥뜨릴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피렌체로 야유회를 떠나는 모원 공동체에 합류하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깜짝 

선물이었고, 우리는 피렌체의 문화적이고 거룩한 장소들을 방문하는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매일의 

체험과 순례 일지를 통합하면서 훌륭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총행정부와의 만남은 무척 풍요로웠고, 

수녀회에 대한 소속감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독일과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수녀님들, 우리 순례를 

꼼꼼히 일정을 마련하고 로마에서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필요한 비자 절차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례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며 카리스마와 정신을 최대한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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